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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대학교 편입학 합격 수기

경영학과 권○○

 저는 군산대학교에 편입하기 전 은행원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이전 학교에 다닐 때에는 
이렇다 할 정확한 꿈이 없이 성적에 맞춰서 학교를 갔었기 때문에 성적도 좋지 않았고 
매사에 의욕도 없고 자신감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군대를 갔다 와서는 꿈을 찾아보기 위해서 경찰 공무원도 도전해보고 아르바이
트를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사람을 상대하는 게 적성에 맞는다는 걸 깨달았고 그런 사람 
상대하는 직업이 무엇이 있을까 고민할 때쯤 언제 한 번 음식점 알바를 했을 때였는데
요. 근처 은행에서 일하시는 은행원분들이 식사하러 오셨다가 저를 보고 자네는 인상도 
좋고 말도 예쁘게 잘하니까 은행원을 해보는 건 어떻겠나? 라고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은행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그 이후로 은행원에 대해서 검색도 많이 
해보고 은행에 직접 찾아가서 상담도 해봤더니 어느새 제 가슴이 뛰고 있었습니다. 그렇
게 저는 이루고 싶은 꿈이 생겼고 은행원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은행원과 관련된 학과인 
경영학과로 이렇게 편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편입한 지 어느덧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군산대학교에 편입하기를 정말 잘
했다고 생각하는 점을 몇 가지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형편이 좋지 않아서 
항상 학비에 대한 걱정이 있었지만, 학점이 3.0만 넘으면 성적 장학금을 지급해주고 또
한 국가장학금을 최대한 전액 지원해주기 때문에 돈에 대한 부담이 많이 줄어들었습니
다. 두 번째로는 학생들의 취업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이 많이 다양해서 좋습니다. 예를 
들어 은행원이 되려면 NCS나 면접을 준비하는 데에 정보도 필요하고 연습도 혼자 하기
엔 힘들 수 있는데 학교에서는 이런 은행이나 공기업을 목표로 공부하는 친구들을 모아
서 스터디를 하게 만들어주고 또한 NCS를 잘 풀 수 있는 강의나 면접 스킬 강의 등과 
같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점을 얻어 갈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수님
들께서 항상 학생들의 취업에 관심을 두시고 한 학기에 두 번씩 상담도 해주시면서 조언 
너무 잘해주시고 강의 알차고 재밌게 해주셔서 학교생활을 너무 행복하게 하고 있습니
다.

 군산대 편입 준비하시는 분들 절대 후회 없으실 거고 열심히 준비하셔서 꼭 군산대 오
셔서 같이 꿈을 이룰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